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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제1차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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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1월 20일(목) 3시 전국 조직국장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조직처 사업계획과 현안을 공유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먼저 오는 2022년도 정기 지부대회를 앞두고 통합되는 지부와 공석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부 현황과 경과를 설명하고 행사진행에 있어 준비사항과 점검사항을 논의했다. ��김인관 조직처장은 이날 “일부 지부에서 조합원간 소통 및 지부현안사항 파악이 미흡하고 지방본부 역시 지부장의 조직관리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”고 지적한 뒤 “올해는 특히 지방본부 및 지부 조합활동 보고체계를 강화하겠다”고 강조


했다.��이어 활동부진 지부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전한 뒤 “지부 현안사항 및 조합 활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조합 간부 책임감 및 사명감 고취를 통한 조합활동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진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 ���������한국노총은 1월 20일(목) 오후 2시 한국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통일위원회를 열고, 통일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 했다.��회의에서 한국노총은 “향후 남북관계는 차기 행정부의 몫이 되었으나,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평화·통일 의제가 거의 실종된 상태이고 기존 남북합의서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명확한 입장이 나타나지 않아 이른 시일 내 남북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”고 진단했다.





또한 한국노총은 통일사업계획으로 (가칭) ‘한국 노총 통일모임’을 운영하기로 했다. 이를 바탕 으로 한국노총 통일역량을 강화하고, 활발한 통일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. ��이 밖에도 ▲5.1절 기념 남북노동자 3단체 공동 행사 ▲제14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▲8.15기념 한국노총 통일대회 ▲3.1절 기념 강제징용 노동 자상 참배 등을 논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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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전국 조직국장 회의 열려�현안사항 공유 및 조합활동 강화 위한 추진방법 등 논의 





[제14 - 217호]


2022년 1월 20일(목)








